
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. Eng., 2019, Vol. 25, No. 1 1097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25권 제1호 2019년

Oxidative depolymerization of lignin into the aromatic aldehyd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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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그닌은 바이오 기반 방향족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오매스로써, 저탄소경제 및

바이오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료이다. 방향족을 포함하고 있는 리그닌의 구조

특성상, 리그닌으로부터 방향족 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바이오기반 플랫폼 원료를 생산할 수

있어, 저급리그닌의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특히, 산화반응의 경우, 바닐

린, 시링알데하이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간단한 반응 중의 하나로 노르웨이의 보러가드사에

서는 리그닌으로부터 바닐린 생산하는 상용공정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, 바닐린 생산 수율이

매우 낮은 편이다. 한편, 바이오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리그닌의 효

율적인 산화반응을 통한 방향족화합물의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. 본 연구에

서는 고수율의 방향족화합물을 얻기 위한 리그닌의 촉매 산화반응 및 전기 산화반응에 대한

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, 테크니컬 리그닌을 이용한 촉매 및 전기 산화반응을 통해 생산된

방향족 알데하이드를 분석하여 수율향상을 위한 반응조건 검토 및 다양한 용매의 영향 등을

검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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